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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동하는 것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 운동하기에 달렸습니다. 운동 하니까 살찔 데 살찌고 살 빠

질 데 살 빠지게 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. 나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. 밥 안 먹으면 눈도, 다른데도 작아지고, 

밥 먹으면 커지고 합니다. 밥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배나옵니다. 눈 수술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. 눈 수술을 

하면 내가 못 알아보고. 자꾸 실수를 합니다.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. 

-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. 

- 내가 경험 한 바로는 산삼을 먹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열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없어

졌습니다. 그래서 산삼을 안 먹습니다. 중국 갔을 때 누가 줘서 먹었는데 그렇게 열이 나고 계속 더웠습니다. 

그래서 흰머리가 났었습니다. 그러나 사람 따라 다릅니다. 

- 나 건강 좋습니다. 천천히 1700리를 뜁니다. 운동하니까 가슴이 커지고 등치가 커졌습니다. 그전에는 허리

도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픕니다. 위도 괜찮습니다. 자기가 의사가 되어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. 상식적인 의

학만 있어도 자기병은 자기가 의사가 되어 고칠 수 있습니다. 

- 내가 의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압니다. 몇 달 만 배우면 진짜 특허 낼 것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떤 어린아

이가 저 골짝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게 됩니다. 그런 것처럼 내가 82년도에 화성이

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것을 써놓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썼습니다. 별 

것도 아닌 걸로 생각 했었던 것입니다. 좋은 말씀이 많이 나갑니다. 

- 난 다 생활 속에서 써먹습니다.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이 작다고 세계를 누비는 것도 좋

지만 현재 팍팍 써먹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물 같이 흘러 다 써버리게 됩니다. 후에 하려고 하면 

가치가 없습니다.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. 그때 쓰려면 없어지는 것입니다. 그때그때 써버려야 됩니다. 젊

었을 때 쓰고 그날그날 써야 됩니다. 그때 못 쓰면 안 쓰는 것입니다. 다음에 써야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

다. 바로 늙어버립니다. 나도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40이 넘어 60이 되지 않았습니까?

- 눈은 다 나았습니다. 아팠던 눈이 더 좋아졌습니다. 눈물이 나는 것 때문에 항상 기도했었습니다. 내가 원리

를 깨달았습니다. 10년이 넘었으니 의사가 못 봅니다. 하루 3번 정도 바람이 지나가게 하니까 항상 뚫어져 있

습니다. 

- 몸살이 날 때 가끔 몸이 약해집니다. 그런 것 말고는 괜찮습니다. 기분이 좋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집니다. 악

착같이 힘내서 해야 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도 잘 지냅니다. 내가 산골짝

에서 그 굴속에 있을 때 불만 불평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.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. 남의 죄까지 기도해

야 되느냐고.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. 그때 혼자 지냈습니다.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

니다. 

- 아버지 돌아가시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.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잘 붙잡아 

주고 그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병들어 돌아가셨는데도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

지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. 원자 폭탄 하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. 어머니에게 화면으로 보면 되고 영으로 보

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충격 받으셨습니다. 상상도 못하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.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엄

청나게 다릅니다. 애들 부모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고 인사도 해주고 하십시오.

- 나는 여기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.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


